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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가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유 프로그

램의 기획 및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히 소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

인의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기반

을 검토하고, 예술기획 및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역할을 재조명한다. 이어서 

연극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을 포함한 국내외 연극 중심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과 문화예술치유 영역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역할이 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

과는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조망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향후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정책 거버넌스 연구

와 실천 중심의 예술기획과 예술경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연극치료, 교육연극, 예술경영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ncise examination of how Kore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influence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atre-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programs.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ield that 

enhances individual creativity and aesthetic sensitivity while promoting social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 this context,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function as key elements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nd reexamines the concept and rol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It then analyzes 

the policy governance structure and operational system of theatre-based arts healing program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atre-based arts healing program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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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and educational drama.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xplores the expanding roles of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with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The findings 

highligh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atre-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program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related fields. Furthermore, this study may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future research on policy governanc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arts healing, as well as practice-oriented studies in arts planning and arts management.

Keyword :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s healing, drama therapy, educational drama, arts manage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에는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라는 제도적·정책적 요소가 필수적으로 작동하

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20세기 이후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보편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예

술교육의 용어가 혼용되고, 교육 안의 예술(arts in education)을 근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창의성과 소

통의 가치 확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화예술교육은 국악,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디자인,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며, 연령 및 학

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개인의 미적체험

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문화예

술교육의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 역량과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가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연극 중심의 미적체험 학습

을 통해 교육적·치료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영

국과 미국의 연극치료 및 교육연극 사례와 국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극

을 활용한 맞춤형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최적화 전략을 탐색하고 정책과 조직 운영, 

참여자 개발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문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이론적 고찰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고 단행본 3권, 원서 1

권, 번역서 1권, 국내 학위논문 1편, 인터넷 홈페이지(사업 공모문) 1건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의 기획과 경영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아울러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구조, 운영 주체, 정책적 지원 체계, 

참여 대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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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과 연극예술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예술경영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조직적 

기반을 고찰한다. 이어 교육 현장의 연극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

하여 기획과 경영의 실천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연극예술이 적용된 교육 현장의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여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구성, 대상

별 맞춤형 운영 방식,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

을 도출한다. 또한 기획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 본 연구는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 참여자 중심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의미를 밝히고,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한 예술교육 기획 패러다임의 전환

국내에서 정립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경영이 어떻게 결합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삶과 

사회 속으로 확장하며 그 가치를 증대시킨다.

국내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조직의 목표는 문화예술과 교육의 결합으로 설정되었으며, 2000년 중

반부터 예술교육의 기획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기구가 설치되었다. 2000년 이전의 문화

예술조직과 정책은 공연, 전시 등 장르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문화공

간에서 제한적인 교육 프로그램만이 운영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입 증대에 목적으로 한 강

좌나 강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은 교과목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우쳐 참여자 중심의 체험적 학습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3

년 참여정부 주도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해 7월 문화관광부(1998년 문화체

육부에서 개편,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관련 부

서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화 역량 강화를 목

표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와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법적·제도적 기반과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서 문화예

술교육 기획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60여 개의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14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2],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참여와 창의적 교육 개발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어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산하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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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차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가 처음 개최되면

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는 

약 4년 후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미적체험을 기반으로 한 대상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술교육에서의 대상 세분화는 기업경영에서의 마케팅 전략인 STP, 즉 Segmentation (시장세분

화), Targeting (목표시장 설정), Positioning (포지셔닝) 개념에 기반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체험 수준, 교육적 요구, 지역적 특성,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

다. 이러한 대상 세분화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현대 사

회에서는 미적체험을 핵심 요소로 삼아 활동 중심, 과정 중심, 협동 중심, 탐구 중심의 교육이 다

양한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3]. 교육 설계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감성

적 자극을 강화하고, 창조적 과정을 통해 내재적 동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극과 무

용 등 동적 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직접 창작하고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적 이해와 

감상의 폭을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예술경영적 접근을 통해 연극 기반 예

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경영 구조 체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2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와 예술조직 내 기능적 역할

현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중시하는 거버넌

스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구분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로즈

(Rhodes)의 분류에 따르면 부처 간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공공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 허브 공간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공간은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

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기반이 취약했던 지역 또한 문화예

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융·복합 기반의 고부가가치 문화사업

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참여자 중심의 

체험적 예술교육이 강화될 때, 문화예술교육과 정책 거버넌스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조직 내에서 두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는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

램의 역할이며, 둘째는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의 관객 개발을 위한 전략적 수단의 역할이다 [4]. 

예술조직의 목표가 설정되면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첫째, 기획자가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객이 예술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

고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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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대한 지식과 맥락을 탐구하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미적체험이 부족한 사람도 문화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 뉴미디어아

트, 메타버스, OTT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객층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문화산업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K-드라마, K-웹툰, K-컬처, K-트렌드, K-PoP 등 글로벌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예술 마케팅을 통해 잠

재 고객을 교육 참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참가 비용을 통해 예술조직의 수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예술가에게 창작 외의 부수적 활동과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교

육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하며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식 탐구와 예술 향유의 

기능, 그리고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관객 개발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더욱 분명해진

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

형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각 프로그램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고정된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예술의 유동적이고 아방가르드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 예술이 융

합된 프로그램이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예술조직과 교육 참여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예술은 문화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연극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예술경영적 접근

3.1 참여자 중심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 체계

현대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교육과 치료의 경계를 넘나들

며 혼합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연극예술은 국악, 문학, 무용, 음악, 미술 등 타 예술 

장르와 융합과 통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교육연극 전문가 리처드 코트니(Richard 

Courtney, 1927-1997)는 『놀이, 드라마, 사고Play, Drama, Thought』에서 교육연극의 본질이 놀이, 

정신분석, 심리극, 사회학, 사회 인류학, 연극 등 다양한 학문적 요소가 통합된 학제적 기반 위에서 

성립한다고 강조한다 [5]. 현대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는 예술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 조직 운영, 예산 관리, 교육 설계 역량을 포괄하는 예술

기획과 예술경영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컨대 기획자가 연극예술 강사의 역할을 겸할 경

우, 학습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놀이, 심리, 인문, 철학, 과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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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참여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술조직 역시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와 참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총예산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

아 운영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참여자가 미적체험을 통해 인성, 창의성, 지성을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창의적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운영되는 중앙 부

처 간, 중앙·지역 간, 공공·민간 간의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별 교육 기관의 의미를 보

여준다. 아동·청소년은 대안학교,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활동을 참여하며, 일반 시민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특수 대상의 경우 교정시설, 군부대, 하나원, 병원, 산업단

지 등에서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과 민간단

체 성격의 교육사업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와 운영 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체계적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참여자가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적체험을 필수 요건으로 설계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방향은 

예술조직의 내부 환경과 지역사회 내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직 내부에서는 전문 인

력을 확보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기획 담

당자와 참여자 개발 담당자로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참여자 개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참여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학습 단계,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사업 종료 시에는 예산 집행과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필수 절차로 이행해

야 한다. 정부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창의적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참여자의 수강료로 운영

비를 충당하는 행정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기획과 예술경영 관련 역량

을 갖춘 인력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기획자는 프로그램의 설계자이자 관리자, 감독자, 

행정가, 경영자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운영 과정에서 기획자는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행함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교육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창의적 체험과 활동을 이끌고,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탐

구 기반 학습을 통해 성찰적 사고를 촉진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문

화예술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인다. 이 과정에서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한다. 나아가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와 학습 효과의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전문 서적이나 교재를 출판·제작하고, 향유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며 강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예술교육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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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프로그램의 연계와 새로운 교육방법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와 환류 체계는 문화예

술교육의 활성화와 예술경영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며, 참여자 중심의 능동적·자발적 미적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2 예술경영과 연극예술교육의 개념적 연계

일반적으로 경영의 개념은 근대 관리론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체스터 버나드(Chester Barnard, 

1886-1961)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버나드는 경영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동시에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 영역에서도 유효하며, 동시대적 맥락에

서 예술의 의의를 고찰할 때 기획과 경영 간의 쌍방향적 교류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촉

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

스 시대는 예술과 경영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연극예술 활동은 문화예술교육에서 필수적 요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체

계적인 경영과 관리가 이미 당대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세 후기부터 바

로크 시대에 걸쳐 확산한 테아트룸 문디(theatrum mundi), 즉 세상은 무대라는 사상은 1599년 셰익

스피어의 활동 거점이었던 런던 글로브 극장 입구에 새겨진 문구인 모든 인간은 배우다(Totus 

mundus agit histrionem)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예술적 사유가 일상적 삶의 영역까지 확장

되었음을 의미하며, 관객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인생은 연극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현상은 일종의 미적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극예술교육과 관련된 조직적 문화시설의 사례는 런던의 백조극장과 블랙프라이어즈 극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조극장은 노천 형태의 대중극장으로 약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

었으며,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객이 공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블랙프라이어즈 극장은 실내 홀 구조의 사설극장으로, 피트석과 개인 박스를 중심으로 한 관

람 방식을 도입하여 고액의 입장료를 책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극장 운영 방식은 관객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관객 개발과 

재원 조성 전략의 초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당시에는 예술이 경제 영역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적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삶의 연극화라는 사상은 공연 관람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

게 예술 소비와 참여로 연결되었다. 이는 현대 예술경영에서 논의되는 마케팅 논리와도 상통하며, 

예술이 제도적 교육기관과 지역 문화기관으로 확장되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전문 

예술조직으로서의 기획 구조와 경영 방식을 갖추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예술과 경영의 결합은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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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 사회에서 예술 인식의 확장은 예술을 개별 장르로 구분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이

어졌으며,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예술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

술의 교육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예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숙련된 능력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임을 강

조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립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로 계승되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용하는 Arte (아르떼)라는 용어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한 개

념으로, 예술과 기술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예술가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을 창출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전문가로 전제하고,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안의 예술을 실현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

용하며,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예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극, 음악, 미

술, 무용, 문학 등 장르별 예술교육의 틀을 넘어 언어, 역사, 지리, 사회, 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

과 연계된 통합예술교육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기능 중심 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예술교육은 단순한 이해와 

감상의 차원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길러야 한다.

종합하면 연극을 단일한 예술 장르로 한정하여 창의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교육정책과 통합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구성될 때 예술교육의 영역은 확장되며, 그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더 충실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3 국내외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의 발전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현황

연극치료는 연극이 지닌 치유적 원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며, 그 목표는 치료에 있다. 반면 교

육연극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연극을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극치료와 구별된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모두 참여자의 경험과 학습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실제 

현장에서는 목적과 맥락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학교 교과 및 교실 활동에서는 드라마를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극치료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에는 교육연극의 실천적 

성과가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피터 슬레이드(Peter Slade, 1910-)는 아동의 자발적인 연극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후 그는 1959년 논

문 「사람 되기를 돕는 연극치료」에서 연극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연극과 치료를 교육의 맥락

에서 연결한다 [6].

영국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놀이와 극적 활동으로 중심으로 한 교육과 치유 접근이 확산하고, 

1977년 영국연극치료사협회(British Association of Dramatherapists, BADth)의 설립을 계기로 연극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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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 영역으로 제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연극, 심리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기법이 연극의 

형식과 내용에 통합되며,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연극치료가 개인의 치유

를 넘어 사회적·교육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연극치료 역시 교육, 심리, 의학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전문 학문으로 발전한다. 1970년 

북미연극치료협회(North American Drama Therapy Association, NADTA)의 창립은 연극치료 정의와 

목표, 치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의 연극치료는 학교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되며, 교육연극의 원리를 치료적 접근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참여자의 학습과 정

서적 변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치유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기획 및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사회성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2023년 이후 시행된 「마음치유, 봄처럼」 문화예술치유 프로

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며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장르를 치료적·교육적 맥락에

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2025년부터는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

요 대상으로 확대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라 Wee 클래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주간행

사 연계 운영 등 최대 6개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슈퍼바이

저, 예술치료사, 예술가(3인 이내 구성), 행정실무자(각 1인 필수), 협력시설 담당자(시설별 1인 필

수) 등 관련 인력들이 협업하여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치유의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치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연극치료는 영국과 미국의 다학문적 접근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공공 거

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연극치료와 교육연극이 

예술기획 및 예술경영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연극을 활용한 문화예술치유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전문 인

력, 그리고 체계적인 기획 및 경영 구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문화예술교육 체계에서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예술은 무형의 서비스 특성을 보이며, 특히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체계적 기획과 조직적 경영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미적체험은 물리적 결과물로 남지 않으므로 명확한 예술경영 개념과 사회적 소통 전략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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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술경영의 핵심은 예술가, 교육 참여자, 그리고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획자는 미적체험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과 경영을 조율하는 구실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단체는 참여자의 욕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

야 하며, STP 경영 전략과 연계된 체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연극 기반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의 기획은 행정 매뉴얼과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참여자가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기반과 전문자격제도, 재교육 시스템은 예술교육 기획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

하며,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과 경영은 지속적 연구와 학습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기획자의 전문 역량은 연극 기반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넘어 예술경영 차원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현행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예술경영의 실제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을 예술기획과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통

합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문화예술교

육 정책과 예술경영의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학술적·실천적 토대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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